
조성금 교수의 

스토리텔링 본생경
▶ 한줄요약

기원 후 성립된 대승 경전의 본생담은 자신을 희생해 타인을 구하는 

‘사신구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굶주린 호랑이

에게 기꺼이 자신을 내어준 살타태자의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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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에게 자신을 보시한 태자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외래교수〉

고려 보협인탑 탑신 부분에 새겨진 ‘사신사호 본생도’. 동국대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일본 법륭사 옥충주자에 있는 ‘사신사호 본생도’. 6세기에 조성됐다.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본생담(本生譚)은 인도에서 

탄생 되었지만, 팔리어로 기록한 남전 장경과 산스크

리트어로 기록한 대승 장경에는 서로의 경전에 수록되

지 않은 여러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다. 기원후 성립

된 대승 경전에 들어간 본생담들은 나를 희생하여 타

인의 생명을 구하는 ‘사신구사’(捨身求死)의 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그중에서 우리에게

도 익숙한 이야기가 자신의 몸을 굶주린 호랑이에게 

보시한 태자의 이야기이다. 

 이 본생담은 〈고승 법현전(高僧 法顯傳)〉에 기록된 

“축찰시라(竺刹尸羅, Taxila)에서 동쪽으로 이틀쯤 가

면 스스로 몸을 던져 굶주린 호랑이에게 먹인 곳에 이

르게 된다. 이곳에도 큰 탑이 세워져 있었고 모두 갖가

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여러 나라의 왕과 신

하들은 다투어 공양을 올렸으며 꽃을 뿌리고 등을 켜

는 것이 계속 이어져 끊이질 않았다”라는 내용을 통해

서 추측해 볼 때, 탁실라 인근의 지역에서 성립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석존이 전생에 마하살타(摩訶薩陀) 왕자였을 때, 굶

주린 어미 호랑이와 새끼 호랑이에게 대비심을 발하

여 자신의 전신을 보시한 이야기는 〈현우경(賢愚經)〉, 

〈보살투신이아호기탑인연경(菩薩投身飴餓虎起塔因緣

經)〉, 〈금광명경(金光明經)〉, 〈합부금광명경(合部金光

明經)〉, 〈금광명최승왕경(金光明最勝王經)〉, 〈육도집

경(六度集經)〉, 〈경률이상(經律異相)〉, 〈법원주림(法

苑珠林)〉,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 등 여러 경전 및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러 경전에 실린 이 이야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현우경〉 권 1의 ‘마하살타이신시호

연품(摩訶薩埵以身施虎緣品)’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주 오랜 옛날 잠부드이파에 큰 국가가 있었는데 

국왕의 이름이 마하라다나이고 그는 작은 나라 5000개 

이상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

는데, 첫째는 마하부나영, 둘째는 마하데바, 셋째는 마

하살타이다. 그중에서도 막내아들은 어려서부터 자비

를 행하여 일체중생을 가엾이 여겼다. 

어느 날 왕은 신하들과 부인 그리고 태자들을 데리

고 동산 구경을 나갔었다. 왕이 피로하여 잠시 쉬고 있

을 때, 세 아들은 숲속에서 놀다가 어미 호랑이가 새끼 

두 마리에게 젖을 먹이려다가 주림을 못 견디어 자신

의 새끼를 도로 먹으려는 것을 보았다. 법을 위해서 몸

을 보시하기로 결심한 막내태자는 두 형을 먼저 보낸 

후 호랑이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앞에 몸을 던졌다. 

그러나 주린 호랑이는 입을 다물고 먹지 못하였다. 그

때 태자는 날카로운 나무 꼬챙이로 자기 몸을 찔러 피

를 내었다. 호랑이는 그 피를 핥다가 그제서야 입을 벌

려 곧 그 몸을 먹었다. 

두 형은 오래 기다렸으나 아우가 돌아오지 않아 그 

자취를 따라 찾아가면서 조금 전에 나누던 아우와의 

말을 생각하였다. “반드시 그 주린 호랑이에게 몸을 주

었을 것이다.” 하고 언덕에 올라 마하살타가 호랑이 앞

에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호랑이는 벌써 그것을 먹고 

있는데 피와 살이 낭자하였다.”

두 번째, 〈금광명경〉 권4 ‘사신품(捨身品)’을 요약

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나간 세상에 마하라타(摩訶羅陁)라는 임금이 있

어, 선한 법을 닦으며 나라를 잘 다스려서 원수나 대적

이 없었다. 이 임금이 아들 삼형제를 두었는데 모두 얼

굴이 단정하고 아름다우며, 몸매가 훌륭하고 위엄과 

덕행이 놀라웠다. 맏태자는 이름이 마하파나라(摩訶波

那羅)이고 둘째는 마하제바(摩訶提婆)고, 막내는 마하

살타(摩訶薩埵)였느니라. 

어느 날 이 왕자들은 동산을 노닐면서 구경하다가 

차츰차츰 큰 대숲 속에 이르러 쉬고 있었는데, 범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범은 새끼를 낳은 지 

이레가 되었는데, 일곱 마리 새끼들에게 둘러 싸여 먹

을 것을 먹지 못하여 지쳤고 몸이 야위어서 머잖아 죽

을 것 같았다.  맏태자가 이 범을 보고 이 범은 새끼 낳

은 지 이레가 지났는데, 일곱 마리 새끼에게 에워싸여 

먹을 것도 구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러다가 배가 몹시 

고프면 반드시 저 새끼라도 잡아먹겠구나라고 말하였

다.  막내 왕자는 이제 이 몸을 버릴 때가 돌아왔음을 

깨닫고 용맹한 결단으로 큰 원을 세웠으며, 훌륭한 자

비심으로써 마음을 닦았다.”

〈현우경〉과 〈금광명경〉에서 살펴본 살타태자의 보

시를 기록한 ‘사신사호 본생담’은 큰 줄거리는 같으

나, 새끼 호랑이의 숫자가 두 마리 또는 일곱 마리라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55년에 투르판(高昌)에서 엮

어진 〈현우경〉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먼저 전해졌으며, 

〈금광명경〉은 중국 내륙을 중심으로 전파됐다. 

먼저 〈현우경〉의 내용을 도해한 ‘사신사호본생도’

는 3~8세기에 조영된 쿠차(庫車, Kucha) 지역의 키질 

석굴 7·8·17·38·47·58·91·100·114·157·17

8·184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중에서 4~5세기에 

조성된 키질 석굴 38굴 ‘사신사호본생도’는 마름모 형

태의 화면 상부에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살타태자가 그

려져 있으며, 하부에는 땅에 떨어진 살타태자와 굶주

려 뱃가죽이 등에 붙어있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나타낸 

한 마리의 어미 호랑이와 두 마리의 새끼 호랑이가 태

자의 몸을 뜯어먹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키질 석굴처럼 〈현우경〉을 소의 경전으로 하는 ‘사

신사호본생도’는 고려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

는 보협인탑(寶篋印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보협인

탑의 탑신부 사면에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인 ‘시비

왕 본생도(尸毘王 本生圖)’, ‘수대나태자 본생도(須大

拏太子 本生圖)’, ‘월광왕 본생도(月光王 本生圖)’와 

함께 ‘사신사호 본생도’가 부조로 표현되어 있다. 

석탑의 조각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탁본한 그림을 

살펴보면, 오른쪽에는 절벽, 왼쪽에는 나무를 배경으

로 주인공인 살타태자가 오른손으로 자신의 목을 나무 

꼬챙이로 찔러 피를 흘리게 하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

다. 그리고 태자의 오른쪽 다리 앞에 입을 벌리고 쳐다

보는 어미 호랑이와 왼쪽에 마모가 되었으나 두 명의 

새끼 호랑이가 표현돼 있다.

다음으로 〈금광명경〉의 내용을 도해한 사례는 돈황 

지역의 막고굴(莫高窟) 석굴을 비롯하여 중국 내륙의 

용문석굴(龍門石窟), 맥적산석굴(麥積山石窟), 문수산

석굴(文殊山石窟), 경양 북석굴(慶陽 北石窟) 등지에

서 4세기부터 오대시기인 10세기까지도 꾸준히 석굴의 

벽면에 도해 되어져 왔다.

특히 돈황 막고굴의 경우 9·55·72·85·98·108·

138·146·154·231·237·254·299·301·302·417

·419·428굴 등의 많은 굴에 ‘사신사호 본생도’가 현

존하고 있어 해당 본생도의 유행을 짐작할 수 있다. 5

세기 북주(北周) 시대에 그린 돈황 막고굴 428굴의 〈사

신사호 본생도〉는 전형적인 중국식 표현기법으로 세 

명의 왕자가 말을 타고 궁을 나와 숲으로 들어가는 이

야기부터 살타태자가 자신의 몸을 굶주린 어미 호랑이

와 일곱 마리의 새끼 호랑이들에게 보시하는 장면, 가

족들이 막내 태자의 뼈를 보고 슬퍼하며 이를 탑으로 

세워 공양하는 장면 등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 길게 서

술식으로 도해되어 있다. 그리고 6세기에 제작된 일본

의 법륭사(法隆寺) 옥충주자(玉蟲廚子)에도 이와 같

은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다. 화면 맨 위에 살타태자가 

굶주린 어미 호랑이를 위하여 나뭇가지에 옷을 벗어서 

걸어놓는 장면이 보인다. 화면 가운데 부분에는 언덕

에서 떨어지는 태자를 그렸고, 아래쪽에는 자신을 굶

주린 어미 호랑이와 일곱 마리의 새끼 호랑이들에게 

보시하고 있는 태자가 묘사되어 있다.

이처럼 ‘사신사호 본생도’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도해되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보협인탑 부조처럼 〈현우경〉을 소의 경

전으로 한 경우와 옥충주자처럼 〈금광명경〉을 소의 경

전으로 한 사례가 현존하고 있어 ‘사신사호 본생담’이 

경전에 상관없이 널리 유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삼국유사〉(三國遺事) 권3 ‘흥법(興法)’ 의 

‘원종흥법 염촉멸신조’(原宗興法 厭觸滅身條)에 “염

촉(이차돈)이 자신을 희생하여 중생들이 불법의 이익

됨을 깨닫게 하려 하였다. 이때 왕(법흥왕)이 말하길 

(과거에)스스로 피를 뿌리고 목숨을 끊어서라도 일곱 

마리의 짐승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삼

국유사〉가 기록되기 이전부터 이미 살타태자의 보시

와 공덕행이 한반도에 전래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자기 희생해 타인 구하는 ‘사신구사’

기원 후 성립된 대승 본생담의 특징

굶주린 범에 자신 보시한 살타태자

돈황 막고굴 등에 벽화로 그려 전승

이차돈 순교 전 해당 본생담 전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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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죽염 30년 전통
조 상 의 얼 과 혼 이 담 긴
우 리 민 족 의 대 표 죽 염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
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
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
라 할 수 있습니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페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010-7384-1708김영숙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